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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 용서를 배우다 

용서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용서하는 사람의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견뎌 주신 이 고통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고통을 받아도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밑바닥에 남아 있는 자존심이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남을 무시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보여 주셨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 70번 곱하기 7을 해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에 관한 한 도무지 제한을 모르십니다. 이런 성품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신 것입니다. 

2.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보여 주셨다 
진정한 용서는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되씹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잊어버리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b)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 버리시고 내동댕이치실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후회와 미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3.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는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은 안 돼!’ 하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 놓고, 그것을 최대치로 생각해서 초과하거나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나 정도면 됐지 뭐’, ‘일곱 번씩이나 용서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라는 인간의 자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인간적 잣대와 계산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수준을 버리고 나의 수준에 맞추어 다오” 하시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4. 용서는 남을 살리는 길이다 
정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좌절감 속에 빠져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죄는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형의 살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는 상처 난 곳을 싸매어 주고 허물을 덮어 주는 연고제와 같습니다. 용서라는 연고제를 바르면 금세 새 살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용서는 죄인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 주고, 용서받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의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해 주는 길이 됩니다. 희망과 생명으로의 인도, 그것은 용서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5. 용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살리는 일이다 
용서가 없는 마음에는 미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언제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는 냉랭함이 흐르고 사랑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사랑에 기쁨이 충만하듯이, 용서에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용서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이 있습니다. 용서는 고독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삶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에 대한 원리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 주셨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끝까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후 얼마나 기뻐하시며 흐뭇해 하셨을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독하게 진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양육리더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리』(강명옥, 국제제자훈련원)의 내용 일부를 발췌 및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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